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209-214, August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09 -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자: 2019년 5월 19일, 수정완료일자: 2019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7월 7일

Received: May 19, 2019 / Revised: June 20, 2019

Accepted: July 07, 2019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Korea

그리움의 절편을 빚어내는 황진이의 영원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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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가설적으로써, 하나의 감정을 어떻게 잘라내어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는 AI를 통한 문학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을 연구하

였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감정의 잘라냄과 이어놓음에 대한 연구에 아주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 시조에는 이러한 치

유의 셈법이 활용되었다. 황진이의 이 작품은 초장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낸다. 그리고 그 잘라낸 그리움의

시간들을 ‘춘풍 이불’ 아래에 잇대어 놓으면서 감정의 재생산을 꿈꾼다. 그리고 종장에서 그리움의 시간들을 아주 잘

게 무한대로 펼쳐낸다. 펼쳐지는 그리움의 시간들은 ‘춘풍 이불’에 덧대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움의 시간들을 펼쳐내

면서, 종장에서는 끊임없는 사랑에의 그리움 즉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 이러한 문학적 행위는 인체의 신경 계통에 많

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문학으로 감정의 치료를 꿈꾸는 사랑법이다. 임은 떠났지만 보내

지 않은 임의 사랑이 기쁨의 감정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셈법은 앞으로 전개될 AI를 통한 문학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문학생리학, 문학치료, 그리움의 절편, 치유의 셈법, AI

Abstract The study is a hypothetical one about how to cut out a single emotion and activate it positively. The 
study could be used to treat literary therapy through AI. In this study, Hwang Jin-yi's Sijo "Long and Long 
Night of Winter Solstice Month" was studied. Because this work is very appropriate for the study of emotional 
cutting and interlinking. This counting method of treatment was used in this Sijo. Hwang Jin-yi's work cuts out 
"Long and Long Night of Winter Solstice Month" from the beginning. And they dream of regenerating their 
emotions by putting the time of their cut-off under the 'blanket of the spring breeze.' And in the end, the time 
of yearning unfolds to infinity, very finely. The extended hours of longing were added to the 'blanket of the 
spring breeze.' Spread out the times of yearning, it dreams of eternal love, the yearning for everlasting love. 
These literary acts are expected to lead to many changes in the human nervous system. This is the method of 
love that dreams of healing emotions in literature. Lover was left but not sent, lover's love amplifies feelings of 
joy. This method of emotional counting is believed to be very useful in the upcoming literary treatment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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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감정에 의해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그

양 또한 증감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호르몬 혹은

신경전달물질들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

리는 문학적인 감정이 인간의 정신세계와 몸을 어떻게

치유해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간의 감정이 인체의 다양한 신호들을 유발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의학적인 진실이면서도 인간의

감정신호가 인체를 치료한다는 가설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딥러닝 기술

을 이용한 AI를 활용하여 인체의 감정을 조절하는 시

스템을 만드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 AI의

시스템으로 인체의 치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과 기술

을 찾아내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감정의 잘라냄과 잇댐, 그리고 펼쳐내는

기법으로 감정의 세밀한 부분을 수식하는 문학적 기법

을 통해 그 치유의 셈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런 연

구에 잘 적용될 수 있는 황진이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세포학적인 연구들[1-3, 5]을 참고했으며,

본 연구자의 문학치료에 관한 연구들[6-46]의 연장이다.

Ⅱ. 그리움의 절편

황진이는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꿈꾸었다. 그래서 황진이 시조에는 끊임없는 사

랑과 그리움에의 치유의 기제가 담겨있다. 사랑하는 임

이 떠남으로 사랑이 그리움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 황

진이에게 있어서 그리움은 사랑이다.

다음의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306쪽에 나

오는 황진이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을 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황진이는 시조의 초장에서 그리움의 기나긴 밤을 내

어놓는다. 그것은 황진이의 정신세계에 있는 그리움의

신호로써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장에서부터 황

진이의 떠나간 임에 대한 방어기제가 발동된다. 그것은

‘한 허리를 베어 내어’이다. 이것은 그리움의 길고 긴

밤을 배어낸다는 것으로써 그리움의 시간이 너무 길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시간의 한 허리를 싹뚝 잘라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황진이의 현재로써의 그리움

의 시간은 반쪽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황진이는 그리움

의 절편에 의해 기나긴 시간을 견뎌낼 만한 것이다.

중장에서는 초장에서 베어 낸 그리움의 절편 반쪽을

‘춘풍 이불’이라는 기쁨과 설렘의 봄, 그 기쁨의 기제에

보관해 놓는다. 보관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꺼내 쓸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이제 초장에서 잘라내 중장에 간

직해 놓은 그리움의 절편을 ‘굽이굽이’ 영원히 펼쳐내며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황진이의 그리움은 영원한 것이

며 이 또한 황진이의 사랑이 그리움의 절편에 의해 영

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수식해 주는 것이다.

Ⅲ. 치유의 분수

황진이는 길고 긴 그리움을 치유하기 위해 문학적인

셈법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사랑을 그리움

으로 대체했듯이 그리움은 사랑으로 통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움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러면 황진이는 영

원한 그리움,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까. 이제 이

부분을 표 1에 의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장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낸다는 것은 그리움의 허리 즉 그리움의 중간 부분을

베어낸다는 것으로써 기나긴 그리움을 반으로 잘라내

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장의 동짓달 그리움은 ‘1’에서

‘1/2’로 줄어든다. 이렇게 ‘1/2’이라는 분수로 그리움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황진이의 정신세계는 동짓달의 기

나긴 그리움을 건너 뛰어 쉽게 지나갈 수 있게 되고,

이 잘라낸 ‘1/2’의 그리움은 중장에 이어진다.

중장에서는 ‘춘풍’이라고 하는 기쁨의 서정이 돌출된

다. 봄은 생동하는 모든 것의 활력이므로 이는 기쁨으

로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은 기쁨 1, 그리고

잘라낸 그리움의 분수인 1/2이 형성된다. 즉 중장의 기

쁨과 그리움의 감정 비율은 1∶0.5이다. 그래서 중장에

서는 그리움의 분수 1/2이 치유되어 기쁨의 분수 1/2이

형성된다. 그리움의 분수 1/2은 기쁨의 정수 1에 의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리움보다는 기쁨의 감정이 앞서

게 된다. 이때 치유의 분수 값은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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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장에서는 ‘어론님 오신 날 밤’의 언어로 기쁨이 1

이 되며, 이는 중장의 기쁨의 정수 1과 그리움의 분수

1/2과 연동하여 기쁨의 정수 2와 그리움의 분수 1/2이

형성된다. 이때 기쁨과 그리움의 감정비율은 2∶0.5가

된다. 이 감정비가 반복적인 감흥에 의해 무한대로 증

폭된다고 한다면, 2∶0.5 × ∞가 된다. 이는 그리움의

분수가 1/5이고 기쁨의 분수가 4/5인 감정이다. 이때 그

리움이 약간 배어있는 상태의 기쁨은 5/5이며, 기쁨만

의 상태는 4/5인 한에서 황진이의 사랑이 무한대로 증

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황진이의 사랑법이며, 2∶

0.5 × ∞는 그리움의 기호이다.

황진이는 이별의 슬픔에 깃든 그리움은 어쩔 수 없

지만, 이 그리움을 조각내어 양을 줄인 다음 기쁨과 희

석시킨다. 그럼으로써 기쁨을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다.

초장에서 그리움을 반으로 조각내고 중장에 이식시켰

으며, 종장에서는 그 기쁨과 그리움이 융합된 그리움마

저도 아주 미세한 절편으로 만들어낸다. 즉 2∶0.5 × ∞

를 1/2, 1/3, 1/4, 1/5, … 1/10000, 1/1000000 … 1/∞ 등

으로 그리움을 조각내어 ‘굽이굽이’ 풀어내는 것이다.

중장의 ‘서리서리’는 그리움 1/2의 조각을 미세한 절편

처럼 접고 또 접어 넣는 경우이며, 종장의 ‘굽이굽이’는

기쁨과 그리움의 감정비율인 2∶0.5를 미세한 절편으로

무한대로 ‘굽이굽이’ 펼쳐내는 것이다. 이것이 황진이의

치유의 셈법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황진이의 시조는

수천 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움의 사랑으로 치

유할 것임이 분명하다.

표 1. 황진이 시조의 치유의 셈법

Table 1. The Counting Method of Healing by Hwang Jin-yi's Sijo

초장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1 - 1/2 = 1/2 그리움 반쪽

중장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1 + 1/2 = 1½ 기쁨 1쪽과 그리움 1/2

종장 어론 님 오신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2∶0.5 → 1/2, 1/3, 1/4,

1/5 … 1/10000, … 1/∞
∞로 펼쳐지는 그리움

Ⅳ. 논의 및 제안

이 연구는 가설적인 결과이다. 우리의 미래에는 감

정의 분량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유법이 활성화될 것으

로 예측된다. 이러한 과정은 딥러닝 기술에 의해 펼쳐

질 것이다. 이에 AI와 인류는 밀접하게 미래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제 인류는 AI를 벗어나서는 많은 발

전적인 비약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4차 산업시대에서

AI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뉴런의 신호들의 종합적인 체계

이며, 인간의 몸은 이러한 정신체계가 형상화하는 거

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정신세계는 뉴런

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뉴런의 활동은 대

부분 인간의 사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인간

의 사고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AI의 영역을 발전시

켜 나간다면 충분히 다가올 미래에는 AI에 의해서 인

간의 감정이 조절되고 정신세계 또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미

래를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문학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인류의 정신세계를

치유하는 방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학 활동을 하고 어떻게 문

학적인 유산을 미래의 인류에게 전달할 지에 대한 깊

은 사유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황진이는 시조를 창작하며 사랑을 그리움으로 수식

한다. 그러면서 기나긴 이별의 날을 문학적 행위로 견

뎌 낸다. 그 방법은 그리움의 감정을 잘라내어 잘디잘

게 절편으로 나누어 기쁨의 감정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초장에서 잘라낸 그리움을 중장의 봄날의 생동하는

기쁨의 기제에 이어붙이고 중장의 기쁨과 그리움을 종

장의 ‘만남의 기쁨’의 날에 기쁨과 그리움의 감정비율

인 2∶0.5 × ∞의 레시피를 무한대의 절편으로 빚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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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펼쳐 내는 것이다. 무한대의 절편으로 이 감정비율

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한 황진이의 사랑은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황진이가 그리움으로 빚는 영원한 사

랑이다. 기쁨과 그리움의 감정비율 2∶0.5 × ∞가 더는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미립자의 한 점으로 수렴되어

갈수록, 즉 “1/2, 1/3, 1/4, 1/5 … 1/10000, … 1/∞”의

상태로 펼쳐질수록 사랑은 영원한 현재가 된다.

비록 가설적인 연구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

과와 같은 황진이의 문학적 감정비율을 미래에 AI로

구현해 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AI는 문학적 정서의

재생산을 시작하며, 인류의 슬픔과 그리움 혹은 스트

레스와 병증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면, 의학과 과학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류의 정

신과 육체의 미래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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